
P E타포린 수요 곤두박질
9 6년 내수 1 0 %감소 2 7 0만~ 3 5 0만m … 가격도 바닥세

P E타포린 수요가 9 4년까지 매년 1 0 %이상 신장해 왔으나 9 5년을 기점으로 감소세가 지속될 것으로

전망되고 있다. 

이같은 감소세는 정부가 환경미화라는 미명하에 야적 자체를 규제함은 물론 그동안 주용도였던 간

이창고 등 골조물시설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변경, 시설 설치를 까다롭게 한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

다.

PE mesh 등의 대체도 원인으로, 여기에 동남아 등 후발국들의 추격을 거세게 받고 있고, 내구성이

우수하고 고부가가치제품인 P V C타포린이 창고용 등 대형수요 창출에 성공한 반면, PE타포린은 포

장마차 등 소규모 용도에 한정된 것도 원인으로 풀이되고 있다. 

9 5년기준 국내 P E타포린 수요는 3 0 0만~ 4 0 0만m로 추정되고 있는데 9 6년에는 전년대비 10% 감소한

2 7 0 ~ 3 5 0만m가 예상되고 있다.

이처럼 수요신장세가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P E타포린 생산기업간 가격인하경쟁이 치열, 천막사 등

수요처들이 저가공급을 노골적으로 요구하고 있어 P E타포린 가격은 1 0년전과 별 차이없이 거래되

고 있는 실정이다. 

국내 P E타포린 생산기업은 한국타포린, 교화산업 등 양강체제속에 2 0여개의 영세기업이 난립하고

있다. 

영세기업의 난립은 P E타포린 제조에는 압출기, 코팅기, 집기가 필수적이나 이들 장비가 고가인 관

계로 기업당 평균 1 ~ 2가지만 갖추고 상호 용역형태로 제품을 생산하기 때문이다.

충남 부여에 생산공장이 있는 한국타포린은 월 2 0 0 0톤을 생산, 이중 3 0 0톤을 내수판매하고 8 5 %인

1 7 0 0여톤을 수출하고 있다. 

여주·파주 등에 생산공장이 있는 교화산업은 월 2 0 0 0여톤을 생산해 이중 1 5 0여톤을 내수에, 1800여

톤을 수출하는 등 수출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. 

특히, 교화산업은 1년전까지는 중국 수출에 주력, 생산량을 소화해왔으나「호서산자」라는 내수판매

전문회사를 설립, 내수공급에도 치중하고 있다.

한편, PE타포린 가격은 9 6년9월 대리점기준 톤당 1 1 5만원에 거래되고 있어 1 0년전 가격수준을 보이

고 있다. 

이것은 최고 성수기였던 9 3 ~ 9 4년의 1 5 0만원에 비해 2 5 %정도 하락한 것이다. 

<화학저널 1 9 9 6 / 1 0 / 2 8 >

국내 P E타포린시장점유현황( 1 9 9 6 -월)

내수판매
1 5 %

수출
8 5 %

2 0 0 0 M / T

내수판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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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 0 %

2 0 0 0 M / T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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